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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치적 언론통제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image: mobile]
A Critical Review on the Authoritarian Press Control by the Press-related-rules in the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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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초록
·   본 연구는 192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법조항을 적용해 통제하려 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를 ‘문화정치’의 본질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20년대 일제가 언론에 가한 통제의 실상을 법조항과 판례,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제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족지의 허용이나 언론자유의 확대는 각종 언론관계법이나 내규 등의 규제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통제의 내용 또한 ‘무단정치’가 횡행하던 1910년대와 다를 것이 없거나 법조항의 추가 강화, 범죄 검거 수의 증가 등으로 판단하건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가 내세운 ‘문화정치’란3ㆍ1운동으로 격화 된 민족감정을 달래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장기적인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표방하는 바와 실상이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2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가 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법조항을 적용해 통제하려 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정책, 즉 ‘문화정치’의 본질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언론이나 출판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 등에 관련된 법조항을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일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일제의 법률제정 의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제시대에 신문이나 출판물에 가해진 행정 처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법의 적용을 범죄 건수, 판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 초록
·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how Japanese ruling authorities tried to control the colonial Korean press in the 1920s by analyzing the specific press-law-related provisions at that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comprehend the reality and the ways of the press suppression by examining various historical records such as press laws, legal cases and statistical data during this period. 
  This study found that the approval of national newspapers or the alleged expansion of press freedom, as part of so-called "Cultural Rule", was controlled completely by press laws or internal guidelines. In fact, the ways Japanese ruling authorities manipulated the colonial press was not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10"s, when "Sword Rule" prevailed. The increasing number of press law clauses and arrests of journalists, suggests that the pressure on the media rather got worse than before. 
  Consequently, the "Cultural Rule" that Japanese ruling authorities claimed to stand for, was nothing but a deceptive policy, which served the purpose of the long-term stabilization of the colonial system by appeasing pubic anger and oppressing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an attempt to analyze the Japanese press control through an examination of concrete press law clauses, case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ar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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